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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자동차 부품 도금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

성별 남성 나이 41세 직종 자동차부품도금직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
근로자 망 ○○○는 □사업장에 1996년 입사하여 2008년까지 자동차 부품 도금작업을 

수행하였고,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자동차부품 내구성시험 업무를 담당하였다. 

2012년 5월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

단받고 항암치료를 해오던 중 2013년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자동차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캘리퍼의 하우징과 캐리어를 도금하는 공정에

서 근무하였는데, 근무시간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이루어졌다. 주 수행작업은 랙(rack)에 

제품을 로딩, 언로딩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외에 건욕작업 시설의 유지 보수 작업(노즐

청소) 등을 하였다. 아연 도금시 도금액, 광택제 및 후처리제(크로메이트 처리), 산류(질

산, 염산) 등에 노출 될 수 있었다. 아연도금공정은 2개의 아연도금 라인으로 구성되어 

있었으며, 라인에 구분 없이 1회 로딩에 걸리는 시간은 40초~1분 정도이고 1회 언로딩에 

걸리는 시간은 락카 스프레이로 외관불량을 수정하는 경우 약 3분이 소요되고, 불량 수

정이 없을 시 약 1분이 소요되었다. 로딩과 언로딩 작업 사이 약 20초의 여유가 있었다. 

로딩은 제품을 하나씩 랙의 고리에 고정시키는 작업이고 언로딩은 도금이 끝난 제품의 

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랙에 고

정된 제품을 박스에 옮겨 담는 작업이다. 도금조에 약품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

에 노출될 수 있었으며, 도금라인 내부에서 건욕 및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

과정에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. 크로메이트 후처리에 현재 3가지 제품이 사용

되고 있으며, 질산크롬, 질산코발트, 콜로이드 실리카, 질산성분이 함유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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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의학적 소견

근로자 망 ○○○은 2012년 4월경부터 복통이 있었으며 증상이 악화되어, 같은 해 5월 

개인병원 내원하여, 혈소판감소증, 간, 비장 비대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

시행하였다. 골수 검사상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2년 

8월 다시 시행한 골수 검사상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. 이후 항암치료를 지속하던 

중 2013년 3월 사망하였다. 과거력상 특이한 병력은 없었으나, 동료 및 유족 증언에 의하

면, 2000년대 초, 중반에 비출혈이 잦았으며(주당 3-4회 정도) 2008년 시험센터로 보직 

이동 후에는 비출혈 증상의 빈도가 줄었다고 한다. 증상 시기와 질환의 성격으로 보아 

이 증상은 상기 진단명과는 무관한 증상으로 판단된다. 가족력 2남 2녀의 막내로 특별한 

가족력은 없었으며, 음주는 주 2-3회 정도이나, 사회적인 음주정도의 수준이었으며, 흡연

은 약간 하였다고 하였으나, 2002년부터 금연하였다고 한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망 ○○○는 25세인 1996년에 □사업장에 입사하여, 2008년까지 자동차 제동

장치 부품 도금작업을 수행하였고(12년), 이후 2012년 까지 중앙연구소 자동차 부품 환

경실에서 자동차부품 내구성 시험을 하였다(4년). 근로자는 41세가 되던 2012년 미만성 

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.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,3-부타디엔 

등이 충분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제한된 근거로는 벤젠, 트리클로로에틸

렌, 전리방사선 등이 있다. 도금 관련 제품 불량 수정작업을 위해 사용한 락카스프레이

에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,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고, 근로자의 

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. 끝.


